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부정·부패의 고리를 단절하자"
9 7년의 벽두는 참으로 시끄러운가 보다.

9 6년말부터 시작된 안기부법·노동관계법의 날치기 후휴증이 9 7년 새벽을 암울하게 하더니, 97년1월

이 다가기도 전에 또다시「한보 특혜대출」로 온나라가 떠들석하다. 아니 떠들석한 것을 넘어 나라안

이 온통 벌집 쑤셔놓은 듯 뒤숭숭하기 이를데 없다. 어찌하다「대한민국」이 이렇게 까지 한숨스러운

지경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1 9 6 0년대부터 시작된 사회개발 및 공업화에 따라 6 0 - 8 0년대를 거치면서 그동안 수

많은 부정과 부패, 비리사건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후진국 신세를 면하는 과정에서 어찌할 수 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필요악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본을 집중화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순진한 생

각과 그 산물이 오늘의 경제주역인「재벌」로 성장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까지 온국민을「애처롭

게」하지는 않았었다.

특히, 30여년간 계속돼온 군사정권 아래서는 개발독재의 잔재이거니 생각하고 참고 또 참을 수 밖에

없었으나, 문민정부라는 기치를 걸고 탄생한 현정권이 군사정권을 뺨치는 대형 부정부패를 막지 못

하고, 아니 막지못한 것이 아니라 고위층이 스스로 부정부패의 선봉에 서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강도질」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말았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만 것이 아니겠는가.

연간 매출이 3 0 0 0억- 4 0 0 0억원에 불과한 한보철강을 대상으로 5조원이 넘는 은행대출이 이루어졌다

는 자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거니와, 대출금액이 자본금의 수십배에 이르고, 은행이 독

자적인 판단에 따라 대출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목적」을 미루어 짐작

케 하고 있다.

그것도 경쟁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연구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5조원을 퍼부은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을 뿐이다. 한보철강은 9 3년 7 2 6 7억원이던 여신규모가 9 4년 1조5 0 5 1억원으

로 2배를 넘고, 부실화가 예견된 이후에도 9 5년 2조6 0 6 4억원, 96년 4조9 4 2 9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

난 것을 보면 분명 얄팍한「의도」가 있는게 틀림이 없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지경이다.

결국, 한보철강을 비롯 계열사들은 법정관리로 결말날게 뻔하게 됐고, 중소 하청기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1조원의 자금을 풀었으니 이 모두가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난맥상을 연출한게

아니고 무엇인가. 바로 국민의 세금, 국고를「강도질」한 것이다. 은행감독원의 경고나 은행 내부의

반발도 무시한 채 이루어진 이해할 수 없는「5조원 특혜」의 정체인 것이다.

3공화국 시절 막강한 실세를 누렸던 어떤 인사는 뇌물을 추궁하고 지탄하는 여론에 눌려, 공업화과

정에서 의례히 따라 다니는 필요악이라고 강변, 「떡고물」논쟁을 펼친 바 있다. 특혜를 주었는데 그

만한 대가는 당연한 것이고,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는만큼「떡고물」을 만지는 정도를 가지고 크게

탓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그러한지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떡고물」과「날강도」는 어떻게 다른가. 순전히 똑같은 말이요, 똑같은 뜻을 가졌건만 표현을 달리했

을 뿐이다. 또「떡고물」은 수동적인 의미가 강하고, 「날강도」는 능동적인 행태일 따름이다. 수동적이

라는 점과 능동적이라는 차이 때문에 내용이 달라지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같

이 특혜를 대가로 받아서는 아니될「뇌물」을 받았거나 강요해 빼앗았을 뿐인 것이다.

공무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뇌물」은「떡고물」과 어떻게 다른가. 그 성격이 다른 것이 아

니라「액수」의 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나 고급공무원, 은행장 등은「뇌물」의 액수가

커 사회적 지탄의 강도가 더 클 뿐이지, 일반 공무원들이 의례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뇌물」도 액수가 적다 뿐이지 그 성격은 매일반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일반공무원들이 받는 '뇌물'은 일상적이요, 특정한 압력이 아니더라도-물론 특정사안이 발생

하면 압력에 비례해 그 액수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상시적으로 받쳐야 하고, 또 으례히 받는 성격

이라는-일부에서「촌지」라는 말로 표현해「뇌물」이 아니라는 뜻으로 주장하지만「뇌물」이기는 마찬

가지-차이가 있을 뿐이다.



「먹고 먹히는」「받아서 상납하는」부패의 사슬을 끊지않고 방치할 때 국가의 운명은 결정났다고 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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